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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問題의 提起

필자는 평소 동양의 古典에서 두루 쓰인 語助辭 之字가 가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實辭로 쓰이지 않은 경우에는 他動詞나 自動詞의 뒤에서 쓰인 경우

는 물론이요 그 어떤 경우에도 단지 어조사로 쓰인 것일 뿐 目的語로서의 代

名詞[指示代名詞·人稱代名詞]로 쓰인 경우가없다는 견해를 지녀 왔다. 그런

데 이와 같은 필자의 견해와 달리, 근래에 韓 中 日3국에서는 대체로 어조사

之字를 특히 타동사의 뒤에서 쓰인 경우에 목적어로서의 대명사[지시대명

* 西江大국어국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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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칭대명사] 또는 代詞로 잘못 파악하여 논의하거나 가르치고 학습한다1).

그리고 그와 같은 관점에 의해 국내 漢文교과서와 한문 문법서 또는 한문 고

전의 번역서에서는 주로 타동사의 뒤에서 쓰인 어조사 之字에 대하여 굳이

그것을 또는 그를이라는 말을 덧붙여 해석하거나 하여, 그 之字를 목적어

로서의 대명사로 잘못 파악하고있는것을 볼수 있다. 이와같은경향은아마

도 서구 문법적 사고방식을 한문문법에도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려다가빚어진

결과가 아닌가 여겨지는데, 그모두안타깝고도어처구니없는일이아닐수없

다.

따라서 본고는, 학계 종래의 논의와 그로 인한 학교 교육을 우려하는 필자

나름의 관점에 바탕을 두고서, 어조사 之字가 타동사나 자동사의 뒤에서 쓰

인경우에그모두어조사로쓰인것일뿐어떤경우에도목적어로서의대명사

로 볼수 없는 것임을 밝히고자하는것이다. 그리하여 그동안의학계의오해

를 바로잡고 한문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一助하고자하는 것이

다.

어조사 之 字는, 한문 문장에서 가다라는 뜻의 實辭로 쓰이지 않은 경우

에는 어조사라는 명칭이 말해 주듯이 모두가 語氣를 돕기 위하여 쓰였다. 그

것은 語句나 字句의 앞부분이나 중간 부분 또는 뒷부분 등 필요한 위치에서

두루 다양하게 쓰여 온, 다만 하나의 어조사일 따름이다.

어조사 之字가 고전에서 목적어로서의 대명사로 쓰인 경우가 있는가 없는

가의 여부는, 목적어를 取할 수 있는 타동사의 뒤에서 쓰인 경우가 주로 문제

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타동사와 자동사의 뒤에서 두루 쓰일 수 있었던 어

조사 之字는, 자동사의 뒤에서 쓰인 것은 물론이요 타동사의 뒤에서 쓰인 것

도 단지 어조사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제, 어조사 之字를 목적어로

서의 대명사로 볼 수 없는 이유를 밝히기 위하여, 고전에서 발견되는 그 증거

1 ) 李家源, 漢文新講 (新丘文化社, 19 60 . ) 王力, 古漢語通論 (北京, 中外出版社, 19 76 . ) 廖振
佑, 古代漢語特殊語法 (內蒙古人民出版社, 19 7 9 . ) 楊伯峻, 古漢語虛詞 (北京, 中華書局,
19 8 1 . ) 松下大三郞, 標準漢文法 (東京, 勉誠社, 193 9 .) 등에서 대체로 代名詞 [指示代名
詞·人稱代名詞] 指示詞 또는 代詞 [指示代詞·人稱代詞] 등으로 일컬어졌다.



語助辭 之 字를 目的語로서의 代名詞로 볼 수 없는 理由 235

가 될 만한 文句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어조사 之字가 타동사의 뒤에서 쓰인 경우와 자동사의 뒤에서 쓰인 경우를

아울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조사 之字가 자동사의 뒤에서 쓰인 경우를 논의하는 일은, 어느 나라의

말이든지 대개 자동사보다 타동사가 많고 더욱이 타동사의 사용 빈도수가 많

으므로 한문에서 그 어조사 之字가 대개 타동사의 뒤에서 많이 쓰이기는 했

어도자동사의뒤에서또한얼마든지쓰일수있었다는점을확인하기위하여,

그리고 타동사와 자동사의 뒤에서 쓰인 것 모두가 목적어로서의 대명사로 파

악될 수 없는 어조사인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라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

하다.한편 어조사 之字가타동사의뒤에서쓰인 경우를논의하는일은,그것

이 목적어로서의 대명사가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

각하는 학자가 있을까를 우려하여, 그리고 그것이 타동사의 뒤에서 쓰인 경우

조차 결코 목적어로서의 대명사로 쓰인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그 두가지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고전의 한문 문장

에서 어조사 之字가 쓰인 文句의 예를 들어 목적어로서의 대명사로 쓰인 예

가 없음을 논증하되, 그 양자의 경우를 아울러 문제 삼고자 한다.

필자가한문공부를시작할무렵,국내에서출간된문법서에가까운한문학

습서를 접하게 되었다.2) 그 때 필자 또한 어조사 之字를 목적어로서의 대명

사로 잘못 학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어설프기는 해도 필자 나름의 본

격적인 한문 공부에 접어들게 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어조사 之字가 목적어

로서의대명사가될 수없는것임을알수있게되었다.뒤에서다시논의할것

이지만, 論語 , 學而 篇의 朱子 註에서 下民化之. (아랫 백성이 교화된다 .)3)

라는 구절을 보고는 자동사의 뒤에서도 어조사 之字가 쓰인 것을 알게 되었

고, 爲政 篇의 본문에서 其何以行之哉. (<수레가> 그 어떻게 가리오?)4)라

는 구절을 보고 나서는 전에 학습한 것이 옳지 않은 것임을 더욱 분명히 깨닫

2 ) 李家源, 上揭書.
3 ) 論語 , 學而 篇, 歸厚章에 대한 朱子의 註참조.
4 ) 論語 , 爲政 篇,‘ (예월)章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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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그리하여 혹시 타동사의 뒤에서 쓰인 어조사 之字까지 모두가 목

적어로서의 대명사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

한타동사와자동사의뒤에서쓰인어조사 之字를포함하여일체의 虛辭로서

의 之字가 단지 어조사일 것이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었다. 결국 필자

가 그와 같은 사실에 주목하면서한문공부를하게된 후로, 필자의 그런생각

을뒷받침하는 많은자료를접하게되었고,처음에잘못학습한그 之字의기

능에대한 그릇된 인식은오래지않아완전히불식되기에이르렀다.그리고필

자의그와 같은견해는마침내하나의확신으로굳혀지게되었다. 따라서필자

는 언젠가 그에 대한 학계의 오해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수시로 학부나 대학원 강의를 통해서 중등 학교로부터 잘못 교육 받은 학생들

을 바로잡아 주고, 같은 전공의 학자들에게도 종종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고는

하였다.

그런데도 각급 학교의한문 교육에서는 여전히 허구한날 그잘못된교육을

일삼거나, 시험 문제 등을통해서 어조사 之字를 목적어로서의대명사로자

주 문제 삼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학력고사와 같은 대학입시에서 문제 삼아서

는 안될 것을 문제 삼는 데다가 정답이 틀리는 문제를 출제하면서까지 之字

를 문제 삼아, 한문 교육이 그 之字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그뒤로도 또몇년후에야필자는비로소, 語助辭 之字는 目的語·

代名詞가아니다. 5)라는짧고소략한논문을발표한바있는데,다행히도필자

의견해에 同意또는 共感의뜻을전해온학자들이적지않았다.6) 하지만 華

甲紀念 論叢에실린 논문이라서널리읽힐수없었던탓인지,혹은필자가논

문에서 제시한 자료들에대하여알아듣게 설명한다고는 했으나번역문을 곁들

이지 않은 탓으로 독자들이 논문을 자세히 읽기가 불편했던 까닭인지, 아니면

필자의 견해를 납득하기 어려운 허황된 것으로 제쳐놓은 까닭인지, 그리고 그

5 ) 語助辭 之字는 目的語代名詞가아니다. , 陶谷鄭琦鎬博士華甲紀念論叢 , 大提閣, 199 1.
6 ) 필자의 견해에 共感한다는 글과 말씀을 전한 분들이 있으며, 현재 생존하신 원로 한학자 한
분은 선생의 수강생이 전한 필자의 논문을 두고 그 말이 맞는다.고 하며 다행스럽게 여겼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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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젊은 학자들에게까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탓인지, 아직도 많은 학자들

이 그 어조사 之字에 대한 잘못된 교육 또는 그릇된 이해의 단계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어조사 之字의 문제가 하찮은 것이라면, 허황된 것으로 보이기도 할 필

자의 주장은 너무나도 무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한문 문장의 구조에서 다양한

표현법을 가능하게 한 어조사 之字는 결코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

다.그문제와관련하여고전 文句를잘못읽는것은, 작게는문맥의이해를그

르칠 수 있으며, 크게는 聖經 구절의 해석 또는 작가 연구 등을 그르칠 수도

있다. 뒤에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지만, 史記 의 屈原賈生列傳 에서 屈

平旣嫉之 (屈平[屈原]이 이미 미움 받게 되자)7)라고 한 것을 가지고서 굴원

이 이미 미워하게 되자 라고 풀이하게 된다면, 詩聖으로 일컬어지며 추앙 받

는굴원이 질투·질시나일삼았던자로읽히게될것인데,필자는중국책에서

조차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것을보았다. 漢字는위에서와 같이 피동사

로서의 자동사 로도 풀이될 수 있는 것인데, 之字를 목적어로서의 대명사로

보아 그 앞의 글자를 타동사로만 풀이하려 하니,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빚어지기 마련이다. 屈原이그저질투·질시나일삼은자였다면, 그런 분이어

떻게 위대한 시인일 수 있었겠으며, 물에 빠져 죽은 것을 세상이 後世에까지

어찌 그렇게도 슬퍼할 수 있었겠는가? 上官大夫 등을 미워했다니, 主客을 顚

倒시키는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어조사 之字는 다만 어조사일 뿐 목적어로서의 대명사가 될 수 없기 때

문에, 옛부터 어조사 또는 語辭라고 일컬어져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조

선시대로부터 계승된 각종 經書諺解나 歷史書諺解 등의 책을 보더라도 어조

사 之字를 목적어로서의 대명사로 파악하여 그것을 또는 이것을 그를

등으로 풀이한 예가 없다. 그리고 또한 필자가 書堂式 교육을 받으며 師事한

스승으로부터도 어조사 之字에 대한 그와 같은 풀이를 들어 본 적이 없다.

栗谷 선생의 論語諺解 8)를 보면, 學而 篇첫 章의 子曰, 學而時習之 ,

7 ) 司馬遷, 史記 , 卷八十四, 屈原賈生列傳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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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亦說乎. 에 대한 풀이를, 子 샤 學 야 時로 習 면 說홉디

아니랴. 라고 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로부터 계승된 諺解를 알 수 있게 하는

1917년 刊 原本備旨論語集註 9)를 보면, 그 구절에 대한 풀이를 子

샤 學 고 時로 習 면 깃브디아니 랴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先代

에는 時習之를 놓고 時로 이를 習하면이라든가 時로 그를 習 면이라고

풀이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時習 뒤의 之字를 풀이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면,그것은큰오해이다. 習之를 익힌다 또는 익히면이라고할때

에우리말의 종결어미나연결어미로써 之字의풀이는이미다행해지는것이

다.

다음에 인용하는 구절은 18세기 말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十九史略諺

解 의 한 구절인데, 여기서도 동사뒤의어조사 之字는, 그것을 또는 그를

등으로 풀이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타동사나 자동사의 뒤에서 두루 쓰일 수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炎帝世衰, 諸侯相侵伐, 軒轅乃習用干戈, 以征不享, 諸侯咸歸之 . 與炎帝戰于阪

泉之野, 克之 . (炎帝[神農氏]의 代가 쇠하여 제후가 서로 침노해 치거늘, 軒轅氏[黃

帝]가 이에 방패와 창 쓰기를 익혀서 朝貢하지[와위앗디] 않는 이를 치니, 제후가 다

돌아오더라 [歸服하더라 ] . 염제[염제 곧 神農氏가 八傳한 楡罔을 말함.]와 더불어

阪泉의 들에 가서 싸워 이겼다 .)10)

위의 자료로써 歷史書諺解에서도 동사 뒤의 어조사 之字가 그것을 또는

그를로 풀이되지않은것을볼수있으며,타동사나자동사의뒤에서두루쓰

인 것을 볼 수 있다. 歸之 는 자동사 歸 字의 뒤에 之字가 붙은 술어이며,

克之 는 타동사 克 字의 뒤에 之字가 붙은 술어이다. 이 자료를 앞에서의

자료들과 아울러 살펴볼 때, 어조사 之字가 익히다 [習]나 이기다 [克]와 같

8 ) 李珥, 四書栗谷諺解 (驪江出版社, 198 5 .) 참조.
9 ) 京城書籍業組合本(19 17 ) 참조.
10 ) 弘文閣本(19 82 ) , 十九史略諺解 , 卷之一, 太古 條 참조. 위의 번역문은 諺解本의 풀이
중 와위왓다와 같은 古語만을 필자가 현대어로 문맥에 맞게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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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타동사의 뒤에서 쓰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習之 克之 와 같은 술어에 있

어서 그 대상이 되는 말 곧 목적어를 굳이 쓰지 않고 어조사 之字로만 끝낸

것은, 무엇을 배우는지그리고 누구를이겼는지를구태여 말하지않아도독

자가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으며, 문장이나 文句 또는 語句가 끝나는 위

치에서 語氣를 돕기 위해 우리말의 연결어미나 종결어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之字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동사의 뒤에서 쓰인 어조사 之자는 흔히 그것을 목적어로서의 대명사로

풀이하는 것이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인다. 어느 나라의 말이든지 대개 동사

중에는 자동사보다 타동사가 많고, 더욱이 타동사의 사용 빈도수가 많아서 한

문문장에서도또한 타동사가많이쓰일수밖에없었고, 따라서동사의뒤에서

쓰인 之字대신 그것을 그를과 같은 목적어를 代入시켜풀이할때대체로

잘들어맞는 것처럼보이는것이다.그렇다고해서불필요하게굳이그런말들

을 덧붙여서 풀이해야만 하겠는가? 목적어를 이미 말했거나 아니면 문장답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그 목적어를 굳이

밝혀서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서 단지 語氣를 돕기 위해 필요한

어조사 之字만을 쓰게 된 것이다. 漢語[漢文]에서의 그런 언어 감각은, 목적

어를일일이쓰지 않더라도 말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경우에 쓰지 않는, 우리

말에서의 언어 감각과 다를 바 없었다. 목적어를 쓰지 않아야 할 경우에 쓴다

면, 오히려 말이 말 같아지지 않고 문장이 문장 되지 않거나 문장이 되더라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한문 文句에서 타동사와 자동사로 쓰이는 말 뒤에서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

게 두루 쓰일 수 있었던 어조사 之자는, 앞의 글자를 동사화하면서 語氣를

고르거나, 말 또는 문장에 있어서 高低長短 등의 聲調나 억양·호흡 등에 따

라 달라지는 語氣를 돕기 위해서쓰인글자일뿐,그 어떤 경우에도결코목적

어로서의 대명사로 쓰인 글자가 아니며 또 그렇게 풀이될 글자가 아니기 때문

에, 先代에 어조사 또는 語辭로 인식되고 그와 같이 일컬어진 것이다.

이제 그 之字가 고전에서 단지 어조사로 쓰인 虛辭로서의 글자임을 증거

할 수 있는 몇몇 한문 文句를 예로 들어 논의함으로써, 그 어조사 之字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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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와 자동사의 뒤에서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다양한 표현법의 文句를 이

루며 필요한 위치에서 두루 쓰인 글자임을 밝혀, 필자의 견해에 대한 학자들

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論語 , 子罕 篇에 顔淵이 孔子의 道를 추앙하여 한 말에 仰之彌高, 鑽

之彌堅 (우러러 볼수록 더욱 높으며, 뚫고 들어가려 해도 더욱 단단하도다

.)11)이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우러러 본다 [仰之]는 말이나 뚫고 들어간

다 [鑽之]는 말에서의 仰 字나 鑽 字는, 모두 타동사들이다. 따라서 그 글자

들은일단 어떤대상을의식해서만쓰인타동사들로여겨질수있겠으나,반드

시 그렇게 여겨질 것만도 아니다. 그 글자들은, 대상을 의식하여 썼다고 할지

라도, 스승 孔子와 아울러 孔子의 道를 대상으로 의식해 쓴 글자들이며, 동시

에 顔淵 스스로가 스승을 추앙하는 평소 자기자신의학문적태도를술회하기

위하여 쓴글자들이기도하다. 그러기에특히여기서쓰인 뚫고 들어간다 [鑽

之]는 말에서 鑽字만을 술어로서의타동사로 잘못파악하고 之字를 목적어

로서의 대명사로 파악할 때, 대상이 되는 말 곧 목적어로서의 孔子는 뚫고

들어간다는 말의 대상으로는 부적절해지는 것이다. 그 술어 뚫고 들어간다

는 말의 대상으로 또 어찌 孔子를 代入시킬 수 있겠는가? 그 구절에서는 之

字까지를 포함해서 뚫고 들어간다 는 뜻의 鑽之 전체가 술어이며, 그 뒷부

분에 붙은 之字는 어조사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어조사 之字

는 반드시 대상을 의식하여 쓴 글자라기보다는 타동사나 자동사의 뒤에서 그

리고 文句의 중간 부분 또는 뒷부분 등 다양한 위치에서 語氣를 돕기 위하여

두루 쓰이게 된 글자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어조사 之字가 文句 또는 語句의 끝 부분과 중간 부분에서 쓰인 경우의

예를 들자면, 大學 의 傳十章에 해당되는 矩 (혈구)章에서

民之所好好之 , 民之所惡惡之 , 此之謂民之父母.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

하고 ,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이런 것을 일러 백성들의 부모라고 하

느니라.)12)

1 1) 論語 , 子罕 篇, 然章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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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위의 인용문 중 앞의 두 구절에서의 술어는 각각 好

之와 惡之이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말 곧 목적어는 民之所好와 民之

所惡이다. 그러므로 好之나 惡之에서의 之字들을 각각 好나 惡의 목

적어로 보아서는 안되는것이다. 民之所好나 民之所惡와 같은 목적어가술

어 好之나 惡之의 바로 앞에 나와 있는데, 또 무슨 목적어가 필요하기에

之자를목적어로본다는말인가? 그리고 此之謂民之父母에서의 之字들은

모두 語句의 중간에서 語氣를고르면서 字句들을 연결해주는역할을하는어

조사들이다. 그런 경우는, 中庸 구절의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희노애락

의 감정이 <정성되게 간직된 채>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일러 中이라 한

다.)13)이라고 한 것이나 論語 , 學而 篇의 朱子 註에서 盡己之謂忠. (자기

몸을 다하는 것을 일러 忠이라 한다.)14)이라고 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

며, 고전의 도처에서 발견된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위의

中庸 구절에서의 謂之中을 그것을 일러 中이라고 한다라고 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之字는 목적어로서의 대명사로 쓰인

글자가 아니라 謂字와 中字를 연결해 주는 어조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어떤 중국 학자들은,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이라는 文句에서의 謂之中

의 之字는 목적어로서의 지시대명사[지시대사]로 파악하고, 盡己之謂忠. 의

之字는 어조사로 파악한다. 그 모두가 앞뒤의 말 또는 글자들을 연결해 주면

서호흡을고르는 등 語氣를돕기위해쓰인어조사로서, 語句또는 文句의 長

短에 따라 그 語句 또는 文句에서 호흡을 조절하기 위해 쓰이면서 표현을 다

르게 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謂之中 의 之字에 대해서는 타동사의 뒤

에서 쓰인 어조사 之字라고 해서 그것을 억지로 대명사로 파악하려다 보니

그와같은일관성없는판단을하게된것이다.말의길이가한마디로또는한

번의 호흡으로 말하기에 적절한가의 여부에 따라 표현법이 달라진 것임을 파

악하지 못한 것으로, 그것은 자기의 그릇된 논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가당

12 ) 大學 , 矩 章참조.
13 ) 中庸 , 第一章, 天命章참조.
14 ) 論語 , 學而篇 三省章에 대한 朱子의 註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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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고려 후기 李奎報의 答全履之論文書 에 譬之盜者 (도둑질하는 자에 비유

하자면)15)라는 구절이 있다. 詩文을 학습하는 데 古人의 體를 잘 본받는 문제

를 논하면서한 말이다. 대개 詩文을 배우는 자들은, 古人의 體를제대로 본받

기는커녕, 반드시 피하지 않으면 안될 蹈襲(도습)을 일삼는 경우가 허다하다.

前人의 시구에 나타낸 뜻을 그대로 되밟아 쓰고 따르는 그것은 古人의 體를

본받는 일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며, 감쪽같이 훔쳐내는 도둑질보다도

별로 나을 것이 없다. 李奎報는 그런 뜻에서 비유를 시작하며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되었다. 이 때의 譬之盜者라는말에서의 之字는, 견준다는말의 譬

와 도둑질하는자 곧 盜者를연결해주는어조사로쓰인 之字이다.그러므

로 이것을 다만 도둑질하는 자에 비유하자면이라고 풀이하면 될 것이지, 그

것을 비유하기를 도둑질하는 자에게 한다면이라든가 그것을 도둑질하는 자

에게 견주자면이라고 풀이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古人의 體를 제대로 본

받는일을 도둑질에비유할이유도없었을것이기때문이며,거의표절에가

까운 蹈襲도 좀더 잘 하라는 뜻에서 그 蹈襲을 감쪽같이 훔쳐내는 도둑질에

비유할이유도없었을것이기때문이다. 李奎報는이것이나그것등어떤특정

한 것을 의식하여 그 구절에서 之字를 쓴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는 자에 비

유하자면이라는 뜻을 文句로 표현할 경우, 글자와 글자들을 연결해 주는

어조사 之字를 그 사이에 써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三國遺事 , 紀異의 高句麗에관한기록에 未遑作宮室, 但結廬於沸流水上居

之. (宮室지을겨를이없어, 다만비류수가에띠집을짓고거처하였다.)16)라고하

였는데, 여기서 居之의 之字는 거처한다 [산다]는뜻의 자동사 居 字의 뒤에

쓰인 것으로, 그 두 글자를 합한 居之 가 作 字 結 字와 함께 文句 전체의

술어가 된다.

어조사 之 字가 語句가 끝나는 위치에서 앞의 글자를 동사화해 주면서 우

리말 종결어미나 연결어미에서와 같이 억양·호흡 등 語氣를 돕는 역할을 해

15 )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 卷第二十六, 答全履之論文書 참조.
16 ) 三國遺事 , 卷第一, 紀異 , 第二, 高句麗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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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어조사로쓰인경우가적지않다. 詩經 에대한 朱子의序文 詩集傳序 에

다음과 같은구절이 있다.

於是乎章句以綱之 , 訓 以紀之 , 諷詠以昌之 , 涵濡以體之 . (이에 章句로써 벼

리 [綱 ] 삼고 , 訓 로써 코 [紀 : 그물코 ] 삼아 , 읊고 읊조려 <내 몸과 마음을> 昌盛

하게 하고 , 젖어들고 멱감아 <내 몸과 마음에> 體得 [體現 ]되게 한다 .)17)

윗 구절에서 어조사 之字가 쓰인 부분의 綱之 (벼리 삼는다) 紀之 (코

삼는다 ) 昌之 (창성하게 한다) 體之 (체현되게 한다)라고 한 것은, 모두 뒷

부분에 어조사 之字가 쓰임으로써 名詞로 쓰이거나 우리말의 명사형으로 쓰

일 수 있는 앞의 글자들을 동사화해 주고, 동시에 語句[文句]를 연결해주거나

끝맺는 위치에서 語氣를 도울 수 있게 해 준 경우이다. 그런데 그 章句로써

벼리를 삼는다 는 말은 詩經 을 배우는 데 章句를 벼리 삼는다 는 뜻의 말

로 쓰인 것이다. 그러므로 벼리 삼는다는 말의 대상은 章句라고 하겠는데,

그 綱之라는 말의 之字에 또 대상[목적]이 되는 말 章句를 억지로 代入시

켜 풀이한다면, 章句以綱之 에 대한 풀이가 章句로써 [章句를] (+ ) 章句를

[그것을] (+ ) 벼리 삼는다 .가 될 것이다. 그와 같이 목적어가 아닌 그 之字

대신 그것을이라는 목적어를 억지로 쓸데없이 덧붙여서풀이한다면, 결국 文

句의 이해를 그르치게 될 것이다.

위에인용한구절에서 之字앞에쓰인 타동사로서의글자와 之字가합해

져서 이루어진 술어들은 章句 訓 그리고 내 몸과 마음 詩經 詩의 뜻

과 그 교훈 등 그 대상이 되는 말 곧 목적어가 일정하지 않으며, 목적어를 구

태여말하지않아도 독자가 그것을 알아서판단할수 있도록 한말들이다. 그

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之字를목적어로서의대명사로 보아 문맥을 오해하는

부질없는 짓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朱子가 나타내려고 한 뜻과 그 표현법

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論語 , 雍也 篇에 執其手曰亡之 (그 손을 잡고서 <영결하시면서> 말씀

17 ) 朱子, 詩集傳序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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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기를, 어쩔 도리가 없구나 하셨다.)18)라는 구절이 있고, 그 雍也 篇에 또

今也則亡 (지금은 없사오니)19)라는 구절이 있다. 그리고 孟子 , 藤文公 章下

에 臣弑其君者, 有之 , 子弑其父者, 有之 . (신하로서 그 임금을 죽이는 자가

있으며 , 자식으로서 그 부모를 죽이는 자가 있다 .)20)라는 구절이 있으며, 孟

子 離婁 章上에 問有餘, 必曰有 . (남은 것이 있느냐고묻거든, 반드시말씀

하시기를, 있습니다 라고 하시고)라는 구절과 問有餘, 曰亡矣 . (남은 것이 있

느냐고 묻거든, 말씀하시기를, 없습니다 라고 하셨다.)라는 구절이 있다.21)

대개 술어로 쓰이는 有字와 亡 (무)字가 위에서는 모두 형용사로 쓰였

다. 어조사 之字는 그와 같이 형용사와 타동사 자동사 등 용언 뒤에서 쓰이

기도 하고, 명사 곧 체언 뒤에서 쓰여 그것을 동사화하기도 하였다.

위에서 예를 든인용문가운데 孟子 , 文公 章下에서의인용문앞구

절을 보자면, 그 주어가 臣弑其君者 이며, 술어가 有之 임을 알 수 있다. 그

런데 이제 또한, 혹자가 그 有之의 之字를 주어로서의 대명사[지시대명사]

로 그릇되게 파악하여, 臣弑其君者, 有之 . 를 풀이하되 신하로서 그 임금을

죽이는 자 그 [그런 자]가 있다 . 와 같은 식으로 잘못 풀이하지 않을까 우려된

다. 국내의 한문 문법서에서도 그렇게 풀이하고 설명한 것을 보았다.

이와같은 자료들을 살펴보면, 語句가 계속되는가의 여부와 문답 혹은 대화

에서의 상대자여하에따라 그리고 語句에서의 음절수에 따라 각각어조사들

이 달리 쓰일 수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결국 한문 문장이나 文句에서는 그

와 같은 여러가지 要因에 의해서 말을 기록할 때 어조사를 쓰는 방법 또는 형

태가 달랐던 것이다. 그리하여 경우에 따라 말이나 문장 또는 文句에서 없다

[없습니다]를 亡 (무) 또는 亡之 亡矣 등으로 나타내고, 있다 [있습니다]를

有 또는 有之 有矣 등으로나타낼수 있었다.여기서도 之字가 형용사로

일컬어질 수 있는 용언의뒤에붙기도하고붙지않기도 하면서 語氣를돕기

18 ) 論語 , 雍也 篇, 伯牛章참조.
19 ) 論語 , 雍也 篇, 好學章참조.
2 0 ) 孟子 , 文公 章下, 好辯章참조.
2 1) 孟子 . 離婁 章下, 養志章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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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필요에 따라 쓰인 語助辭일 뿐 주어 또는 목적어로서의 대명사로 쓰인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고전소설중 燕巖의 兩班傳 에 富人, 然久之曰, 兩班, 只此而已

耶. (부자가기가막힌듯이 오래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양반이단지이런것

일 따름입니까?)22)라는 구절이 있다. 그리고 許生傳 에 居頃之 , 網巾價至十

倍. (그런 지 얼마 있다가 [얼마 안 있어] 망건 값이 열 갑절에 이르렀다.)23)라

는 구절이 있다. 또한 梅月堂의 李生窺墻傳 에 女惻然而 之 . (여자가구슬

픈 기색으로 고개 [턱]를 끄덕였다 .)24)라는 구절이 있고, 許筠의 蔣生傳 에

出則群乞兒尾之 . (나가면 뭇 거지 아이들이 따라다녔다 [꼬리를 이었다].)25)

라는구절이 있다.이런자료들을보더라도,어조사 之字는 久字나 頃字와

같은부사가 되는 말[글자] 뒤에서그앞의말[글자]과어울려동사적인의미가

곁들여지는 부사어·부사구를 만들면서 語氣를 돕는 글자로 쓰이기도 하고,

또는 字나 尾字와같은명사뒤에쓰여그명사가동사화할수있도록하

면서 語氣를 돕는 글자로 쓰이기도 한 어조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문 문장에서 어조사 之字는 타동사나 자동사

그리고 형용사의 뒤에서 쓰이거나 부사·명사 등의 글자 뒤에서 쓰이기도 하

며, 또는 文句나 語句들의 뒷부분 또는중간에서 쓰이기도 하는 등, 문장의 다

양한 위치에 쓰이면서 앞의 글자들을 동사화하기도 하고, 문장 또는 文句에서

의 억양·호흡 등 語氣를 돕기 위해 두루 쓰인 글자이다. 그중에서도그것이

특히 문장 또는 文句가 끝날 때 타동사나 자동사의 뒤에서 쓰인 경우에는, 목

적어로서의대명사로쓰인것이아니라,그저다만 語氣를돕는우리말의연결

어미나 종결어미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종결 어조사로 쓰였다. 그런 점은, 중

국의한문에서 때에 따라우리말의 종결어미와 같은역할을 한그 어조사 之

字의 기능을 借用한 것으로 보이는, 우리 신라시대나 고려시대의 吏讀文에서

2 2 ) 朴趾源, 燕巖集 , 卷之八, 兩班傳 참조.
2 3 ) 朴趾源, 上揭書, 卷之十四, 玉匣夜話 수록, 許生傳 참조.
2 4 ) 金時習, 梅月堂全集 , 外集, 卷之一, <金鰲新話>, 李生窺墻傳 참조.
2 5 ) 許筠, 許筠全集 , 卷八, 文部 五, 惺所覆 稿 , 卷之八, 蔣生傳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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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인 之 字에관한 자료곧국어학계에서우리말평서법종결어미 -다/ -라 로

읽히는 자료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신라시대의 慶州 南山 新城碑 와 開寧

葛項寺 造塔記 그리고 고려시대의 禪林院鐘 등에 쓰인 之字가, 바로 그

중국 한문에서의 어조사 之字의 기능을 차용해 쓰인 것으로 보인다.26)

위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논의로써, 한문 문장에서 虛辭로 쓰인 之字 곧

어조사 之字가 文句나 語句의 중간 부분 또는 뒷부분 등 필요한 위치에서,

字句들을 연결해 주거나끝맺기도하며앞의말을동사화하기도하는등, 語氣

를 돕기 위해서 쓰인 어조사일 뿐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

이다.

그런데 다만, 之字가 어조사라는점에서는 마찬가지이겠으나, 우리말 문법

에서의 그로 풀이되는 冠形詞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語句 또는 文句의 앞

부분에서 쓰인 指示의 역할을 하는 冠形 語助辭의 경우가 없지 않았으니,

그것이 다소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詩經 의 之子于歸 (그 딸이 시집감이

여.)27)라는 구절과 莊子 의 之二蟲, 又何知. (그 <매미와 작은 비둘기> 두

날짐승들이 또한 어찌 알리오?)28)라는 구절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이 때의

之字는 是 字나 其字의 의미로 파악해도 된다. 그러나 그것은, 詩經 의

齊侯之子 , 衛侯之妻 . (제나라임금의딸이요,위나라임금의아내로다.)29)라

2 6 ) 慶州 南山 新城碑 (5 9 1년) , 辛亥年二月卄六日, 南山新城作節, 如法以作, 後三年崩破者, 罪
敎事爲聞敎令誓事之 . 위의 밑줄 그은 구절을 南豊鉉 교수는 罪 주실 일로 삼아 奏聞하라
는 敎令에 따라 맹서하는 일이다.라고 해석하였다. ( 吏讀硏究 , 태학사, 20 0 0 , p . 158 참
조. )
開寧 葛項寺 造塔記 (75 8년) , 二塔天寶十七年戊戌中立在之 . (두 탑을 天寶 17년 무술
중에 세웠다. : 필자의 해석)
위의 新城碑 造塔記 등의 자료들에 대해서 李基文 교수는 다만‘之’字가 동사의 종

결형을 표시하고 있음이 눈에 뜨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 國語史槪說 , 改訂版, 塔出版社,
197 2 , pp .4 8∼4 9 참조. )
禪林院鐘 1 (고려시대) , 貞元卄年甲申三月卄三日, 當寺鐘 , 成內之 . (貞元 20년 갑신 3월

2 3일, 이 절의 종을 이룬다[이루 다] . : 필자의 해석)
위의 자료 등에 대해서 李丞宰 교수는 이 之는 종결어미 -다로 읽힌다. 라고 하였다. ( 高
麗時代의 吏讀 , 태학사, 199 2 , p .17 7 참조. )

2 7 ) 詩經 , 國風, 周南 篇, 桃夭章참조.
2 8 ) 莊子 , 內篇, 逍遙遊 참조.
2 9 ) 詩經 , 國風, 衛風, 碩人章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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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절에서 관형 어조사로 쓰인 之字 앞의 말들 곧 齊侯 衛侯와 같은

말들을 의식적으로 생략하려는표현에서 굳어진 용법으로보이는지극히 드물

게 발견되는어조사로서, 그로는풀이될수있을지언정 그것으로풀이될수

는 없는 것이기에, 어조사 之字의 다양한 용법 중 하나로 보아 그 역할을 자

리매김하여 달리 설명하면 될 뿐 어조사로 보는 관점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

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필자는, 본고에서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곧 어조사 之字

가타동사의뒤에서쓰인경우와자동사의뒤에서쓰인경우에어째서모두목

적어로서의 대명사로 볼 수 없는지, 각각 그 이유를 고전에 나타나는 좀더 많

은 자료들을 예거하면서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제 이 어조사

之字의 문제에 관한논의를타동사와자동사의뒤에서쓰인경우에국한하여

진행함으로써, 본고에서 강조하는 바 <고전에서 쓰인 어조사 之字를 어떤

경우에도 목적어로서의 대명사로 볼 수 없다>는 필자의 주장에 대하여 한층

더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語助辭 之字를目的語로서의代名詞로볼수없는理由

1 . 他動詞의 뒤에서 쓰인 경우

여기서는 고전에서 쓰인 어조사 之字가 타동사의 뒤에서 쓰인 경우에도

목적어로서의 대명사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필자의 견해를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서 그 어조사 之字가 목적

어로서의 대명사가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

하는 학자가 있을까를 우려하여, 그리고 그것이 타동사의 뒤에서 쓰인 경우조

차 결코 목적어로서의 대명사로 쓰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기 위하여 필요

하다.

그러면이제,어조사 之字가타동사의뒤에서쓰인경우,그것이어째서목

적어로서의 대명사로 볼 수 없는 것인지, 文句 또는 語句의 예를 들어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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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예를 둘 또는 몇씩 묶어서 설명하기로 한다.

(1) 易地思之 .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한다 .)

(2) 愛之重之 . (사랑하고 중히 여긴다 .)

(3) 人, 幼而學之 , 壯而欲行之 .

(사람이 어려서 배우는 것은 커서[長成해서] 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孟子 , 梁惠王 章下, 巨室 章.

(4) 孔子曰, 小子, 聽之 . 淸斯濯纓, 濁斯濯足矣, 自取之也.

(孔子가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듣거라 . <시냇물이> 맑으면 이에 갓끈을 씻

고, 흐리면 이에 발을 씻나니, 스스로 취하는 것이다. 하셨다.) 孟子 , 離

婁 章上, 自取 章.

위의 (1) (4)에서는,어조사 之字가동사뒤에붙어서앞에있는글자가동

사라는것을분명히나타내주고,그어조사 之字가타동사의뒤에붙어있으

나 그 타동사의 목적어가 무엇인지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을 때 聲調를 고르

거나 호흡 등 語氣를 돕기 위해 쓰인 경우의 之字이다. 처지를 바꾸어 놓고

생각한다 . , 사랑하고 중히 여긴다 . , 어려서 배우는 것은 長成하여[커서]

행하고자하는 것이다. , 얘들아, 듣거라 . 와같은말에서는, 之字앞에쓰인

글자가비록 타동사라고는해도,그동사의목적어를구태여말할필요가없으

며, 목적어를 밝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만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만하다. 그러기에 위에서는 목적어를 쓰지 않았으나, 말은 그대로 두는 것이

자연스럽다. 만일 부모님께서 나를 愛之重之 키워 주셨다. 고 말하게 된다

면, 그 때에도 그 之字대신 그를 [그것을]과 같은 다른 말을 곁들여서 풀이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위의 자료 (3)에 대한번역은우리말의 방식으로 意譯

을 한 것인데, 중국식의 언어 습관을 존중하여 그것을 直譯하자면 사람이 어

려서는 배우고 , 커서는 행하려고 한다 . 와 같은 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풀이

하고 보면 어조사 之 字의 역할이 좀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5)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정성스러운 것[정성스러움]은 하늘의 道요, 정성스럽게 하는 것[정성스럽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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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것]은 사람의 도리이다.) 中庸 , 問政 章.

(6) 曷不爲葛之之易也.

(어째서 칡베옷 해 입는 쉬운 것을 하지 않는가?) 韓退之, 原道

(7) 子路問政, 子曰, 先之 , 勞之 .

(자로가 政事에 대해서 여쭈었더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하고 [솔선

하고 ] 수고로움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論語 , 子路 篇, 先勞 章.

위의 (5) (7)에쓰인어조사 之字들은, 앞의글자를동사가되게해주며, 그

之字가 붙어서 동작 또는 행위인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는 경우의 之字들이

다. 정성스러운것은하늘의 道요, 정성스럽게[정성으로] 해나가는것은사람의

道理이다. , 어째서 葛옷[칡베옷] 해입는쉬운일을하지않는가? , <다스리는

사람[爲政者]부터> 먼저 하고[솔선하고] 수고로움을 다한다. 와 같은 말에서는,

거기서 쓰이는 동사가타동사라고는해도목적어가필요하지않으며, 특히 (5)(6)

의 경우를 보자면 그것을 정성스럽게한다. 라든지 그것을 칡베옷해 입는다.

와 같이 之字를 목적어로서의지시대명사라고 생각하여 풀이할 때어불성설이

라는것을누구나쉽게알수있을것이다. 天道를본받아매사를정성스럽게해

나가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며 사람이 天道 그 자체를 정성스럽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 (5)의 文句에서 쓰인 어조사 之字로 그 역할이 충분히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8) 得爲而不爲 , 與不得爲而爲之 , 均於不孝.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데도 하는 것이 불효인 점에 있어서

는 마찬가지이다.) 論語 , 爲政 篇, 無爲 章, 集註, 尹氏曰.

(9) 一簞食, 一豆羹, 得之則生, 不得則死.

(한 바구니 밥과 한 그릇의 국을 얻으면 살고, 얻지 못하면 죽는다.)

孟子 , 告子 章上,. 本心 章.

위의 (8) (9)에 쓰인 어조사 之字들을 보면, 而字 다음에 不爲만 쓰이

고서 之 字가 쓰이지 않기도 하고 爲之가 쓰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則자

앞에 得之가 쓰이기도 하고 不得이 쓰이기도 하였다. 그런 점을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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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之字가각각 聲調를고르거나호흡을조절하는등 語氣를돕기위해쓰일

필요가있을 때쓰인어조사임을알수있고, (8) (9)의문장전체를각각찬찬

히 읽어 보면 그와 같은 사실은 더욱 自明해지리라 생각된다. 위의 자료에서

不爲 는 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풀이되고 爲之 는 그저 한다 라는 말로 풀

이되며, 得之 는 그저 얻는다 라는 말로 풀이될 따름이다. 之字가 만약 목

적어로서의 대명사[지시대명사]로 필요한 글자라면 어째서 不爲와 不得의

뒤에서는 쓰이지 않았겠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 之字가 목적어로서의 지시

대명사가 아니라 다만 語氣를 돕는 어조사일 따름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

을 것이다.

(10) 古者, 易子而敎之 .

(옛날에는 자식을 바꾸어서 가르쳤느니라 .) 孟子 , 離婁 章上, .敎子 章.

(11) 敎之之術, 其次第節目之詳, 又如此.

(가르치는 술법의 그 차례·절차·세목의 상세함이 또한 이와 같다.)

朱子, 大學集註章句序

위의 (10) (11)에서보자면, 敎之 는 가르친다 는행위를나타내는데그친다

는것을알수있다.그리고그 之字가목적어로서의지시대명사가아니라동사

화하기 위한 어조사로 쓰였다는 것을 (11)의 敎之之術 에서 누구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2) 飮酒樂甚, 舷而歌之 , 歌曰

(술을 마시고서 심히 즐거워 뱃전을 두드리며 노래하니 , 노래에 이르기를. )

蘇東坡, 前赤壁賦

(13) 今之詩, 異於古之詩, 可詠而不可歌也, 如欲歌之 , 必綴以俚俗之語.

(오늘날의 시는 옛날의 시와는 달라서 읊을 수는 있어도 노래할 수는 없으니,

만일 노래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말로 엮어야 하니.)

李退溪, 陶山十二曲跋

위의 (12) (13)에서도 歌之의 之字는 語氣를도우면서동시에앞의글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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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한다는뜻을나타내도록동사화하는어조사로쓰인것이다. 文句의내용을

살펴보면알수있으니, 歌之 곧 노래한다는말이각각노래의대상이되는어

떤 특정한 노래를 의식하여쓴경우가 아니라는 점에서그것이확인된다. (12)에

서는, 그 노래가 작자 蘇東坡가 作詞 作曲해 가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장차 부를 노래이다. 그리고 (13)에서도 또한, 만일 노래하고자 한다면이라는

풀이말로써도알수있듯이그노래는무슨노래이든지간에평소에마음에서우

러나는 대로부를 수있도록노래하고싶은노래요, 어떤특정한노래가아니다.

따라서 그런경우에 쓰인 之字를 그것을과같이뜻풀이하여목적어로서의지

시대명사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14) 我亦不欲以此加之於人.

(나 또한 이[남이 나에게 가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로써 남에게 가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論語 , 公冶長 篇, 加我 章, 朱子 註.

위의 (14)는 나[저] 또한 이로써[이것을] 남에게 가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라고 풀이되므로, 이와 같은 말에서의 加之 는 加한다 고만 풀이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以此加之於人을 살펴보더라도, 加한다는 행위가 되는 말의

직접목적어가되는 이로써 [이것을]라는말외에목적어가따로있을수없음

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5) 五畝之宅, 樹之以桑, 五十者, 可以衣帛矣.

(다섯 이랑의 밭이 있는 집에 뽕나무를 심으면 [심기를 뽕나무로써 하면], 50이

된 노인이 비단옷을 해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孟子 , 梁惠王 章上, 盡心 章.

위 (15)의경우에도, 樹之以桑이 심기를 뽕나무로써하면 [뽕나무를 심으면]

으로풀이되므로, 심는다 는뜻의 樹之라는말에는 뽕나무 외에목적어가따

로있을수없다. (14)의경우에서와마찬가지로위의 樹之以桑에서의 之 字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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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그 앞의글자 樹 를동작또는 행위가되도록 동사화하며 호흡 등 語氣를

돕는어조사로쓰였을따름이다.그런데도그 樹之의 之字를억지로목적어로

파악하여 그것을심기를이라고풀이해서는안된다.혹시라도그 樹之를 거기

에심기를이라고풀이하려든다면,그것은더욱더구제불능의학습태도를면치

못하는 것이 될 것이다.

(16) 詩有九不宜體, 是予所深思而自得之者也.

(시에는 아홉 가지의 마땅하지 않은 體가 있으니, 이는 내가 깊이 생각해서 스

스로 터득한 것이다.)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 卷第二十二, 論詩中微旨略言

위 (16)의경우, 얻는다는뜻의 得之는, 내가깊이생각해서스스로 터득한

것[바]이다. [予所深思而自得之者也.]라는 풀이로써 알 수 있듯이 그 뜻풀이가,

앞에있는 所字에가서걸리는말이며, 所字로부터그 以下에쓰인말이뒷부

분에있는어조사 者字로써마무리되어한덩어리로묶이는것이므로, 얻는다

는뜻의 得字의대상이되는말을 所字외에따로찾을곳이없다.따라서 터

득한 [얻은]으로 풀이되는 得之의 之字는목적어로서의 대명사가될수 없는

것이다.

(17) 孰能一之 .(누가 능히 하나로 합니까 [통일합니까 ]?)

孟子 , 梁惠王 章上, 人牧 章.

위의 (17)에서 一字의뒤에쓰인어조사 之字는 하나로한다는뜻을나타

내는타동사 一字를동사화하면서말을끝맺는것을도와주는어조사일따름이

다.그것이만일자동사의뒤에서쓰이는경우라면,틀림없이 一之를 하나가된

다는뜻으로쓰이고또그렇게풀이되도록해줄것이기때문에,그와같은판단

이 가능하다. 中庸 에 人一能之, 己百之. (남이 한번에 능히 하거든, 내 몸은

백번을 [백번이라도] 한다 .)30)라고한것또한어조사 之字가타동사뒤에서쓰

인 경우인데, 그와 같이 之字는 타동사와 자동사의 뒤에서 두루 쓰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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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으며, 그런 점은 뒤에서설명하는자료 (32)를 살펴보면 곧알 수있을것

이다.

(18) 左之右之 , 坐之起之 .

(왼쪽으로 가게 하고 오른쪽으로 가게 하며 , 일어나게 하고 앉게 한다 .)

禮記 , 第十一篇, 郊特牲 篇.

위의 (18)에서의 어조사 之字들은 그 앞의 글자들을모두 타동사로 쓰이게

하였다. 그러나 위의 文句는, 그 주체가 되는 사람이 使役시키는 위치에 있었

기에그렇게 풀이되는것이지, 만일주체가되는사람이스스로하는행위였을

경우, 위의 文句는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앉는다 일어난다와

같이자동사의술어로풀이될수밖에없는 것이다.그리고그럴 경우, 之字는

당연히 자동사의 뒤에서 쓰여 술어를 만드는 어조사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

다.

2 . 自動詞의 뒤에서 쓰인 경우

여기서는 고전에서 쓰인 어조사 之字가 자동사의 뒤에서 쓰인 경우에 목

적어로서의 대명사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 자동사와

관련된 문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누구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자동사가 그 뒤에목적어를 취할 수 없는 동사임이 自明하기 때문이다. 세

계 어느 나라의 말이든지 자동사보다는 타동사가 많고 더욱이 타동사의 사용

빈도수가 많으므로, 한문에서 동사 뒤에 쓰인 그 어조사 之字는 대개 타동사

의뒤에서쓰인경우가많다.그러나그어조사 之字가자동사의뒤에서도또

한얼마든지 쓰일 수있었다는점을확인하기위하여,그리고타동사와자동사

의 뒤에서 쓰인 之字가 모두 목적어로서의 대명사로 파악될 수 없는 어조사

인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라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자동사와 관련된 문제에

3 0 ) 中庸 , 第二十章, 問政章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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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어조사 之字가자동사의뒤에서쓰인 語句또는 文句를적절

히 예로 들면서, 그것이 결코 목적어로서의 대명사로 파악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19) 民德歸厚, 謂下民化之 , 其德亦歸於厚.

(民德이 歸厚라는[백성들의 덕이 후한 데로 돌아간다는] 말씀은 아랫 백성들이

교화되어 , 그 덕이 또한 후한 데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른 것이다.

論語 , 學而 篇,, 歸厚 章, 朱子註.

(20) 爲政以德, 則無爲而天下歸之 , 其象如此.

(政事를 행하기를 덕으로써 하면, 아무 행함이 없는 가운데 천하[천하의 백성]

가 돌아가는 것[歸依하는 것]이 그 형상이 이와 같다.)

論語 , 爲政 篇, 北辰 章, 朱子註.

(21) 人而無信, 不知其可也. 大車無 , 小車無 , 其何以行之哉.

(사람으로서 信義가 없으면 그 <그래도> 될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큰 수레가

수레 횡목이 없으며 작은 수레가 갈고리가 없으면, 그 무엇으로써[어떻게] 가리

오 ?) 論語 , 爲政 篇, (예월)章.

위의 (19) (21)의 之字는모두자동사의뒤에쓰인어조사들이다. 下民化之

는 아랫 백성이 교화된다.는 뜻이요, 그 때의 化之 는 교화된다 바뀐다 [변

화한다]는 말로 곧 자동사로 풀이된다. 그리고 天下歸之는 천하[천하의 백성]

가 돌아간다[歸依한다]. 는 말로 풀이되며, 其何以行之哉는 그 어떻게[무엇으

로써] 갈수있으리오? 라는말로풀이된다.그와같이풀이되는말에서쓰인, 자

동사 化 歸 行 字들의 뒤에서 語氣를돕는 어조사로 쓰인 之字를 결코 목

적어로서의대명사로 볼수없을것이다. 그자동사의글자들뒤에서또한, 어조

사 之字가쓰이지않았다면,어떻게말이될수있고문장이될수있었겠는가?

위의 예문 (21)에서, 말의안장과수레를연결해주는끈이와서걸릴수있도

록한수레횡목이나수레갈고리가있어야수레가갈수있다고하였는데,그말

씀에서 간다 는 말 行之 의 主語는 大車이든 小車이든 수레이다. 그리고

그 주어에 대한 술어 行之 는 자동사로 쓰인 行 字에 우리말의 활용어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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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역할을 하는 어조사 之字가 붙은 것이다.

(22) 父母, 全而生之, 子, 全而歸之 .

(부모는 온전히 해서 낳으시고, 자식은 온전히 해서 죽는다 [돌아간다 ].)

論語 , 泰伯 篇, 戰兢章, 集註, 尹氏曰.

(23) , 五穀不生, 惟黍生之 . .

(맥 땅에는 오곡이 나지 않고, 오직 기장이 난다 .)

孟子 , 告子 章下, 道 章.

위의 (22)에서 부모가 (몸을) 온전히해서낳아주셨고, 자식은 (제몸을) 온전

히해서돌아간다[죽는다]. 고한것으로보더라도, 之字는 낳다 [生]와같은타

동사 뒤에서나 죽는다 [歸]와 같은 자동사의 뒤에서 두루 쓰인 어조사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3)의 文句 맥[오랑캐 땅 이름]에서는 오곡이 나지 않고 오직

기장이 날 뿐이다. 에서 난다 는뜻의 生之 에쓰인 之字또한 나다 [자라나

다]라는 뜻의 자동사 生 字뒤에서 쓰인 어조사이다.

(24) 矢及君屋, 死之 .

(화살이 임금의 지붕에까지 미치니, <너는> 죽어라 .)

春秋左傳 , 襄公 二十三年, 四月 條

(25) 公子糾敗, 召忽死之 , 吾幽囚受辱,

(公子 규가 패하였을 때에 소홀은 죽고 나는 깊숙이 갇혀서 욕을 보았거늘, )

史記 , 卷六十二, 管晏列傳

위의 (24) (25)에서또한 之字가모두자동사의뒤에서쓰였다.위의두 文句

에서 죽어라 죽고 [죽었으며]로풀이되는 死之는모두우리말의 자동사 죽

는다 는 말의 활용형과 같은 역할을 할 따름이다.

(26) 屈平旣嫉之 , 雖放流, 顧楚國, 繫心懷王, 不忘欲反.

(屈平[屈原의 이름]이 이미 미움 받게 되자 , 비록 추방되어 유배 당했으나, 초 나라

를 사랑스레 돌아보며 회왕에게 마음을 매어 둔 채 <왕을> 돌이키고자 함을 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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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史記 , 卷八十四, 屈原賈生列傳

위의 (26)에서 嫉之 는 嫉 字가 피동사로서의 자동사로 쓰인 경우의 술어

이다. 屈原이 모함 당하고 질투와 질시를 받아 억울하게 배척 당한 인물임을

생각할 때, 그것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똑같은 嫉之라는 말

도 경우에 따라서는 嫉字가타동사로 쓰이는경우의술어가 될수도있는것

이다. 말하자면, 漢字는한문에서 자동사로도 쓰일 수있었고타동사로도쓰일

수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명사·형용사·부사 등으로도 쓰일 수 있었던

것이다.

(27) 天下之物, 無得而間之 , 所以不已也.

(천하의 물건이 끼어들 수 없는 것은 <그 호연지기가> 그치지 않는[그침이

없는] 까닭이다.) 李穡, 牧隱集 , 浩然說

위 (27)의예문은, 富貴功名이나威勢와 武力또는 利益과같은천하의어떤

물건이라도 浩然之氣에 끼어들거나 파고들 수 없다는 뜻을 나타내 주는 文句

이다. 따라서 위의 間之 에 쓰인 之字는 자동사 間 字의 뒤에서 쓰인 어조

사이다. 여기서의 之字를 억지로 거기에라고 풀이하려 한다면, 그 또한 구

제불능의 학습태도라고 할 것이다.

(28) 永歌之不足, 不知手之舞之 , 足之蹈之也.

(노래해도 부족한지라, 나도 모르게 손으로는 춤추고 , 발로는 뛴다 [구른다 ].)

詩經大序

(29) 伯夷曰, 父命也 遂逃去, 叔齊亦不立而逃之 .

(백이가 말하기를, 아버님의 명령이시다. 하고 마침내 달아나 가 버리니, 숙제

또한 <임금 자리에> 서지 않고 달아났다 .)

古文眞寶 晋·吳隱之, 貪泉 의 註.

위의 (28) (29)에서쓰인밑줄 그은 之字들 또한 자동사의뒤에서쓰인어

조사들이다. 여기서 춤춘다 발로 뛴다 [구른다] 달아났다 [도피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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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풀이되는 舞之 蹈之 逃之 에서, 之字 앞에 쓰인 글자들 舞 蹈

逃 가 모두 자동사로서 목적어를 취할 수 없는 글자들이기 때문에, 之字는

결코 목적어로서의 대명사로 파악될 수 없으며, 그저 단순히 聲調나 호흡 등

語氣를도우면서 문장이나 文句를끝맺는데도움을주는어조사라는점이확

인될 것이다.

(30) 淵深而魚生之 , 山深而獸往之 .

(연못이 깊으니 물고기가 살고 , 산이 깊으니 길짐승이 다닌다 .)

司馬遷, 史記 , 卷一百二十九, 貨殖列傳

위의 예문 (30)에서 쓰인 之字앞의 生 字와 往 字또한모두 자동사들이

다.

(31) 孰能與之 .(누가 능히 허여됩니까 ?) 孟子 , 梁惠王 章上, 人牧 章.

위의 文句 (31)에 나타난 뜻은, 천하를 통일하여 하나로 거느릴 수 있는 王

天下者로 누가 허여될 [인정될] 수 있는가, 곧 그런 기회가 누구에게 주어질

것인가 하는 뜻이다.그러므로여기서쓰인 之字앞의 與 字또한다른자료

에서 피동사로 쓰인 글자들처럼 자동사가 되는 것이다.

(32) 文之載道云者, 猶車之載物云耶. 車非物也, 物非車也, 誠如是也, 文與道亦

可分而二之歟.

(글이 道를 싣는다고 이르는 것은 수레가 물건을 싣는다고 이르는 것과 같은

말인가? <그렇다면> 수레는 物이 아닐 것이요, 物은 수레가 아닐 것이니,

진실로 이와 같다면 文과 道가 또한 나뉘어져서 둘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李獻慶, 艮翁先生文集 , 畢齋先生文集序 .

앞의 (17)의경우에서 孰能一之. (누가능히하나로합니까?)라고할때에는

어조사 之字가 앞의글자 一字를타동사가되게하였는데,여기서는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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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字 앞의 글자 二 字를 자동사가 되게 하였다.

(33) 苗 然興之矣.(<말라 죽던> 벼싹이 부쩍 부쩍 일어나리라 [자라나리라 ] .)

孟子 , 梁惠王 章上, 人牧 章.

위 (33)의 文句에서 일어난다 [자라난다]는 뜻으로 쓰인 興 字 또한 당연

히 자동사가 된다.

(34) 文辭, 藝也, 道德, 實也, 篤其實而藝者書之, 美則愛, 愛則傳焉, 賢者得以學

而致之 , 是爲敎.

(文辭[겉으로 나타나는 글]는 藝요, 도덕은 實[알맹이]이니, 그 實하고도 藝

스러운 것을 돈독히 하는 자가 쓰게 됨에 아름답게 되면 사랑받게 되고 사랑

받게 되면 전해지기 마련이다. 賢者는 <그 좋은 글을> 얻어서 배워 <道에

> 이르러 가니 , 이것이 바로 敎 가 되는 것이다.)

周敦 , 周子全書 , 卷十, 通書 四, 文辭

위의 문장 (34)에서 어조사 之字의 앞에 쓰인 書字는 타동사이며, 致 字

는 자동사이다. 이와 같이 고전에서 어조사 之字는 타동사와 자동사의 뒤에

서 두루 쓰일 수 있었다.

(35) 參差荇菜, 左右流之 .(길고 짧은 물미나리를 <캐기를> , 좌우로[이리 저리]

물 흐르듯이 [물길 따라 ] 한다네 .

詩經 , 國風, 周南 篇, 關雎 章.

위 (35)의 詩句에 나타난 뜻은, 이리 저리 잘 자라난 물미나리를 캐면서 (나

는) 물 흐르듯이 물길 따라 내려간다는 뜻이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듯 흐

르는 물길 따라 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나는) 흘러가며 물미나리를 캔다는

뜻이다. 流 字는, 위에서와 같이 흐른다 는 뜻으로 쓰이면 자동사가 되지만,

만약 흘려 보낸다는 뜻으로 쓰인다면 타동사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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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知子之來之 , 雜佩以贈之.(그대가 <친구> 오시게 하는 줄 알거든, 이리 저리 패

옥 가져다 드리리다.)

詩經 , 國風, 鄭風, 女曰 鳴 章.

위 (36)의 시구에 나타난 뜻은, 님의 친구가 올 것을 미리 알게 된다면 나를

사랑해 주는 님 나를 위해 마음을 써 주는 님을 위해 그 친구분을 잘 대접해

드리겠다는 뜻이다. 곧 내가 가진 패물을 이리 저리 찾고 모아서 정성껏 가져

다 드리겠다는 뜻이다. 위에서 之字 앞에 쓰인 來 字는 원래 자동사이며,

贈字는 타동사이다. 그런데 잠깐 그 來 字가 (그대가 친구분을) 오시게 한

다 는 뜻에서 사동사 [타동사]로쓰였을뿐이다.그러나 오는 사람은 친구이

므로, 친구분이 오신다 고 하는 의미에서 來 字를 자동사로 보아도 좋을 것

이다. 어쨌든 자동사의 뒤에서든 타동사의 뒤에서든 그 어조사 之字는 동사

가 되는 글자의 뒤에서 語氣를 돕기 위해 쓰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7) 寬以居之 .(<君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거처한다 .)

周易 , 乾 卦,, 文言 傳.

위의 (37)에서 之字 앞에 쓰인 居 字는 거처한다 [존재한다]는 뜻에서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자동사이다.

(38) 鳳凰翔于千 兮, 覽德輝而下之 .(봉황이 천길 높이 비상함이여. 德이 빛남을

보아 내려오도다 .) 賈誼, 弔屈原賦 ( 古文眞寶 , 後集, 卷之一 수록)

위의 (38)에서 下之 는 내려온다 는 뜻을지닌 자동사 下 字의뒤에 어조

사 之字가 붙은 경우의 술어이다.

(39) 就其深矣, 方之舟之, 就其淺矣, 泳之游之 .(그 깊은 데로 나아감은 떼배도 타

고 큰 배도 탔으며, 그 얕은 데로 나아감은 잠수도 하고 떠서도 갔어라 .)

詩經 , 國風, 風(패풍), 谷風 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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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9)의 시구는, 손발이 닳도록 알뜰하게 살림을 한 어진 婦人이 까닭 없

이 소박 맞아 버림 받고 부른 노래이다. 여기서의 方字는 (부)의 뜻으로,

뗏목과 같은 작은 배를 뜻하는 글자이다. 그리고 方之와 舟之라는 말의

方字와 舟字는, 여기서 타동사로쓰이기는 했어도 명사뒤에 어조사 之字

가 붙어서 동사화한 것으로, 의미로 볼때 자동사와기능이별로다를 것없이

쓰인 글자들이다. 그런데 위에서 뒷 구절의 泳之 와 游之 는, 潛行曰泳, 浮

水曰游. (물에 잠겨서 가는 것을 泳이라 하고, 물에 떠서 가는 것을 浮라고

한다.)라는 詩經 의 註釋文으로 알 수있듯이, 구체적인 뜻의 차이는 다소 있

어도 모두 헤엄친다 는 뜻으로 풀이되며, 자동사 泳 字와 游 字 뒤에 어조

사 之字가 붙은 경우의 술어들이다.

Ⅲ . 結 論

고전에서 쓰인 어조사 之字들은, 종종 목적어로서의 대명사[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로 쓰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뿐, 결코 목적어로서의 대명사로

쓰인 예가 없다. 위에서 제시한 바 어조사 之字가 목적어로서의 대명사[지시

대명사·인칭대명사]가될 수없음을밝혀주는 자료들은, 필자가살펴본 자료

중 누구든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 일부가 제시된 것

이다.위와 같은소략한논의로써도필자의견해가어느정도전달되고이해될

수있을것으로 생각되지만,그렇지못할경우다시금수많은자료들을정리하

여 좀더 치밀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한문 문법 혹은

漢語문법이필자의 主전공이아니기에, 그문제점에대한해결책을제시하는

등의 더욱 복잡한 과제들을 놓고 좀더 치밀한 관찰과 깊은 硏鑽이 없이 성급

하게 그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논리를 편다는 것은 필자의 역량으로써는 현 단

계에서 무리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한편 본고에서 범위를 한정하여 논의한

것과 같은 너무나도 自明한 문제를 가지고서장황하게 논리를 편다는 것 또한

필자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따라서 다만 이와 같은 미흡한 논고로써 하나의

문제에 국한하여 필자의 견해의 一端을 밝히게 된 것이다.



語助辭 之 字를 目的語로서의 代名詞로 볼 수 없는 理由 261

고전에서 흔히 동사의 뒤에 쓰인 어조사 之字는, 우리말의 연결어미나 종

결어미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말이나 문장 또는 語句·文句에서의 高

低長短·억양·호흡 등에 따른 語氣를 돕는 것이었다. 또한 어조사 之字는

종종 명사·부사 등으로 쓰일 수 있는 글자들의 뒤에 쓰이기도 하여, 앞의 글

자들을동사화하거나동사적의미를지니는부사어구로만들어주기도하였다.

그리고 語句·文句 등의 앞부분이나 중간 또는 뒷부분에 두루 쓰여, 語氣를

도울 뿐 아니라 다양한 표현법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와 같이 어조사 之字의

역할은 그리단순하지않은것이었으며, 그다양한용법에의해말이나문장에

서 무한한 묘미를 자아내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조사 之字가 동사의 뒤에서 쓰인 경우, 학계에서는 종래에 그것

을 흔히 목적어로서의 대명사[지시대명사·인칭대명사]로 잘못 파악하여 오해

하는경향이 있었다. 그와같은오해는문맥의이해를그르치게하거나고전에

관한 연구를 그르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위의 논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필자

는 그것을 결코 하찮은 문제로 생각하여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었다.

필자가 본고에서주로해결하고자 한문제곧 타동사나자동사의 뒤에서 두

루 쓰인 어조사 之字가 단지 語氣를 돕는 어조사일 뿐 그 어떤 경우에도 목

적어로서의대명사로파악될수없는것이라는명제와관련하여,이제특히경

계하여 바로잡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있다. 타동사의 뒤에서 쓰인 之字라고

해서,종래 학계의 오해와그로인한그릇된학습관행으로부터벗어나지못하

는 채 그것을 목적어로서의 대명사로 파악하고, 자동사의 뒤에서 쓰인 之字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어조사로 파악하는 등, 耳懸鈴鼻懸鈴式으로 일관성

없는원칙을 적용하는학습태도가지양되어야할것이다.그리고문법에관심

이 적거나 하여 어조사 之字가 자동사의 뒤에서도 쓰여 왔다는 사실을 알아

채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오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자동

사의 뒤에서 쓰인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서도 고집스레 그 之字를 대명사로

파악하려는 학습 태도야말로 하루 속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가다라는뜻의 實辭가아닌, 虛辭로 쓰인어조사 之字는,그쓰임새가 다

양할 뿐 언제나 어조사로 쓰인 것일 따름이다. 그러기에 타동사이든 자동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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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동사 뒤에 쓰인 어조사 之字의 경우 곧예를들자면 學而時習之 (배우고

때로 익히면[익힌다])와 같은 구절에서 時習之를 때로 익히면[익힌다]이라

고 풀이하는 데 대하여, 그것이 之字를 풀이하지 않고 풀이를 생략하는 것처

럼오해하거나굳이 그것을때로익히면이라고풀이하려는학습관념부터떨

쳐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때로 익히면[익힌다]으로 풀이할 때 이미

풀이가 모두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부득이 학교에서의 현행 한문 교육이나 일반의 한문 학습을 바로

잡고자 하는 작은 뜻에서 출발한 것이다. 필자가 평소 고전을 읽으면서 느껴

온 어조사 之字의 다양한 기능이나 그 다양한 표현법에 의해 나타나는 의미

상의미묘한 차이 등을대강파악하고는있었으나, 본고에서는필자가그런문

제까지를 구체적으로고찰하는데이르지못하고, 위와같은소략한논의에그

치게 되었다.

그러므로이제그어조사 之字와그밖의 虛辭들에관한문제그리고나아

가서 한문 문법 또는 한문 문장의 구조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필자는 물

론많은학자들의지속적인관심이기울여져야할필요성을느낀다.따라서필

자는이제 그 어조사 之字가 언제 어떤 학자들로부터그와같이잘못논의되

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는가를 검토하고 그 다양한 쓰임을 바르게 논의하

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 어조사 之字의 다양한

용법을 정리하여 종래에 야기된 문제점을 바로잡을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테면, 우리말 문법에서 助詞를 하나의 독

립된 品詞로 설정하듯이, 한문 문법에서도 여러 어조사들을 묶어 하나의 품사

로 설정하거나 또는 각 어조사마다 다양한 구체적인 기능의 갈래를 정리하고

어조사 之字의 경우에는 연결 어조사 관형 어조사 종결 어조사와 같이

각각 그 기능을 자리매김하는 등의 연구 방법을 고려해 봄직하다. 명사·동

사·형용사·부사 등의 품사에 각각 그 나름의 기능이 있듯이, 어조사에는 어

조사나름의 기능이있을것이기때문이다. 하지만현재로서는그와같은문제

들을 장차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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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TRACT>

Wh y zh i [之] is Not a Pron ou n Used

a s a n Obj ect , bu t an Au xiliary Part icle ?

Ch u n g , Yo- Il

This paper attempts to illuminate the fact that word zhi (or zh )[之] is an

auxiliary used to clarify the meaning to conform the rhythmic pattern of the sentence

by investigating concrete examples from literature and documents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The results will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Chinese sentences as

well as Chinese education.

The word zhi [之] found often in the middle or at the end of the sentence in

Chinese writing. This word seems to be an auxiliary particle, unless it is used as verb

meaning to go . Therefore, it can be defined as the auxiliary of force (energy or

rhythm) .

Nevertheless, in the three nations with the heritage of classical Chinese writing,

China, Korea and Japan, the auxiliary zhi [之] is often misunderstood as a pronoun

(sometimes, a demonstrative pronoun), thus translated as an object it , the thing or

him . This practice is repeatedly performed not only by individual scholars but also

in teaching.

In order to prevent this, I present the data which clearly show that zhi [之]

appears after an intransitive verb that cannot take an object at all. I also demonstrate

the fact that even when zhi [之] is used after a transitive verb, it is used only as an

auxiliary particle, serving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 sentence or to conform the

rhythmic pattern or to equalize the energy level of the sentence.


